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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아동의 수줍음이 협동심을 통해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에서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초등학교 4학년 2,607
명의 1-3차년도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줍음은 또래 관계 어려
움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협동심은 또래 관계 어려움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
다. 둘째,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수준에 따라 수줍음이 협동심에 미치는 영
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줍음이 협동심을 매개로 또래관계에서의 어려
움에 미치는 경로가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조절
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대한 
의의 및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고 실천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수 음, 동심,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 래 계에서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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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며 양육되는 세
계와 가정 밖 또래 집단에서 사회적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세계, 이 두 개의 구별된 세계를 통해 사회
화와 성격 발달을 해 나간다(Harris, 1998). 아동
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 형제보다 또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Ellis et al., 1981), 
이는 아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교류가 증
가하며 또래의 영향이 점차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특히,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학령 후기 
아동의 사회적 고립과 같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
는 것은 자아존중감을 비롯하여, 외현화 문제 및 
내재화 문제와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였다(Hymel 
et al., 1990). 반면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아
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감을 증가시켰다(유설희 
외, 2015). 또래로부터 지지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졌고 우울 증상을 낮추는 데 기
여하였으며(정문자, 여종일, 2009), 안정감과 편안함
을 느껴 학교생활을 잘한다(구은정, 박재황, 2016)
는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이 시기 또래 관계의 중
요성을 뒷받침한다.

아동은 사회적 비교를 할 수 있는 학령 후기로 
접어들면서 자기 개념을 형성할 때 또래들과의 관
계적인 측면을 비중 있게 반영하기 시작하며 사회
적 관계, 학업 성취에 있어 자기와 타인, 그리고 
이상적인 자기와 자신을 비교하여 평가하게 된다
(Harter, 1998). 이러한 맥락에서 수줍음(Shyness)
이 높은 아동의 경우 인지, 정서, 행동, 대인관계 
등 전반의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만성적 불안과 회피 지향적인 상호작용 태도
를 보이기도 한다(도현심, 1995). 혼자 해결하는 과
제나 또래 간 의견을 공유하는 활동 위주의 초등학
교 저학년 수업과 달리, 고학년에 접어들면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과 대화 위주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이슬아, 심상민, 2017), 수줍은 아동은 이러한 상
황에서 사회적 두려움과 자의식을 강도 높게 느낄 
수 있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Coplan & 
Arbeau, 2008).

수줍음은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긴장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평가를 염려하여 또래
와의 관여를 회피하는 개인의 생물학적 성향으로
(Asendorpf, 1990; Kagan et al., 1988), 낯선 사
람을 만나는 것, 권위적 인물과 대화하는 것, 관심
의 중심에 놓이는 것과 같은 낯설거나 사회적 평가
의 상황에서 느끼게 된다(Asendorpf, 1989). 수줍
음과 또래관계의 부적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연구
(Kokkinos et al., 2016)나 수줍음이 높을수록 또
래로부터의 선호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Eggum et al., 2022)를 통해 수줍음이 많은 아동
일수록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예
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Crozier(1995)는 사
회적 접촉 상황에서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믿음은 억제 행동과 사회불안을 낳아 낮
은 자아 존중감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이후 부정적 
자기평가로 연결되면서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
험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술한 아동의 수줍음과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 
간 경로를 보다 면 히 이해하기 위해 매개변수와
의 관계를 탐색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는 아동이 
수줍을수록 사회 참여도를 포함해 사회적 유능성이 
낮거나(송지윤, 김미숙, 2017) 사회 기술이 적은 편
으로 나타났는데, 그 관계는 학령 전 아동에 비해 
학령 후기에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Zhang et al., 
2021). Evans(2001) 역시 수줍은 아동일수록 또래
들과 상호작용하기를 억제하는 경향성을 보여 교실 
내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에 덜 참여하는 경향이 있
다고 설명하였다. 협동심(teamwork)은 개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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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목표를 위해 구성원들과 협력하며 집단 구
성원이 원활하게 역할 할 수 있도록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대인관계역량(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으로 정의되며, 집단 활동에서 필요한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로 구성되는 개
념이다(성은모, 백혜정 외, 2014; 성은모, 최창욱 
외, 2014). 아동이 수줍음이 있는 경우 평균 보다 
매우 적게 말하거나 침묵, 또는 철수하는 경향을 
보이고(Crozier, 2020), 빈곤한 실용 언어로 인해 
사회적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집단에 참여하는 모습을 덜 보이게 된다(Evans, 
2001; Markovic et al., 2013). 실질적으로 Chen
과 동료들이 소그룹 토론과정에서 수줍음이 있는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또래들과 대화를 
시작하기를 더디하며 덜 듣는 경향을 보여 그룹 활
동에 어려움을 보였다(Chen et al., 2021). 협동심
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유아의 협
동심이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박정은, 
2020), 초등학생 역시 협동 기술이 높을 때 또래관
계가 유능한 집단에 속한다고 설명했다(김세연, 정
애경, 2019). 즉, 수줍음이 집단 활동 내 협동심을 
매개로 또래 간 어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신성숙, 유영달, 2015). 
양육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보이는 행동이나 양육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Skinner et al., 2005). 많은 연구가 지지적 양육
행동과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는데
(Putallaz, 1987), 어머니의 애정, 합리적 지도를 높
게 지각한 아동일수록 친사회적 행동, 통솔력, 도
덕적 행동이 증가하였으며(김지신, 박성연, 1997), 
온정적이고 애정 표현을 잘하고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며 또래와 상호작용 기회를 마련해주고 간
접적으로 감독하는 중개‧감독 전략은 또래 유능성
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박주희, 이은해, 2001).

다수의 연구는 기질적 요인으로서 수줍음의 안정
성을 언급하며 사회성 발달의 어려움을 예측하였는
데, 이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들에게 있어 중요
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Bullock et al., 
2022; Zarra-Nezhad et al., 2018). 그러나 일부 
연구는 아동의 수줍음과 부모의 양육행동 관계에 
대해 비일관적인 보고를 한다. 세부적으로 한 연구
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의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지지적 양육방식이 
낮을 경우 자녀의 억제적 행동과 사회적 유능감 간
에 부적상관이 있었지만, 지지적 양육행동의 수준
이 높은 경우에는 조절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Chen et al., 2014). 비슷한 맥락으로, 부모의 정
신적 통제가 높은 경우 수줍은 자녀의 사회적응도
가 낮았지만, 정신적 통제 정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Bullock et al., 2018). 이
와 같이 수줍은 아동과 사회성 발달 간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갖는 비일관적인 효과는 양육행동이 아
동의 사회기술을 예측하는 조절변인일 가능성을 시
사한다.

Costa와 그의 동료들은 자율성지지(Autonomy 
Support), 구조제공(Structure), 따스함(Warmth)
을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지적인 양육행동으
로 분류하였다(Costa et al., 2019). 그 중 구조제
공은 양육 행동 연구에서 관심 있게 다뤄지는 요인
이다(김소현, 김아영, 2012). 여기에는 일관되고 적
합한 한계설정, 성숙한 행동에 대한 분명한 기대,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결과와 분명한 피드백의 
제공, 일관된 규칙과 기대에 대한 안내가 포함된다
(Costa et al., 2019; Grolnick et al., 201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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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동에게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적절한 수준의 
도전을 하도록 돕는 구조제공은 아동의 유능성 욕
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에(Grolnick & Ryan, 1989) 
자기조절, 학교에서의 학업 및 참여 등에 긍정적으
로 작동할 수 있다(김명숙, 2019; 김소현, 김아영, 
2012; Grolnick & Ryan, 1989). 김도희(2020)의 
연구에서도 양육과정에서 구조가 제공될수록 협동
심의 하위요인인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해결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
조제공은 유능감, 통제감, 학업에서의 참여도와 같
은 성취 지표들과의 관련성을 살핀 연구들이 대부
분이며(Farkas & Grolnick, 2010; Grolnick & 
Ryan, 1989), 아동의 사회정서지표들 간의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라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
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그 경로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수줍음이 협동심을 매개로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부모가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
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협
동심이 아동의 수줍음과 또래관계에 어떠한 방식으
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기
질적 취약성이라 일컬어지는 수줍음이 높은 아동에
게 적용할 수 있는 예방적, 치료적 개입에 대한 함
의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수줍음과 협동심이 또래 관
계에서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아동의 수줍음이 협동심을 매개로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수준이 조절된 매개효
과를 보여주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
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의 초등학교 
4학년 1-3차년도 응답을 활용하였다. 초등학교 4
학년은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유능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주요한 시기(송지윤, 김미숙, 2017)로 알
려져 있어 본 연구에서 해당 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KCYPS 2018 초등학교 4학년의 응답
은 1차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2,607명의 것이 수
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응답 모두를 사용하
였고, 응답자의 성별 비율은 거의 동일하였다(남자 
50.4%). 응답자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응답자
는 중소도시(44.2%)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
가 가장 많았고, 대도시(40.0%), 그리고 읍면지역
(15.8%)이 그 뒤를 이었다. 가구구성원에 대한 아동
의 부모(또는 보호자) 응답에 따르면 양부모와 사는 
가정이 85.3%로 가장 많았고, 한 조부모와 양부모
와 사는 가정 6.7%, 한부모와 사는 가정 4.7%, 한 
조부모와 한부모와 사는 가정 2.2%, 한 조부모와 
사는 가정 0.8%, 그리고 기타(0.3%)로 구성되었다. 
자녀의 주 양육자 대부분이 모(90.2%)였으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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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5.6%), 할머니(3.1%), 할아버지(0.3%), 기타 
친인척(0.5%), 형제자매(0.1%), 그리고 기타(0.1%)
가 그 뒤를 이었다. 부모(부모가 안 계실 경우 보
호자 각각) 각각의 최종학력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가장 높은 학력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대학을 졸
업했다고 답하였고(4년제 대학졸업 40.3%; 2-3년
제 대학졸업 24.4%), 고등학교 졸업(18.5%)이라고 
답한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주관
적인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해 ‘보통(77.5%)’이라고 
표기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하(11.7%)’, ‘상
(8.7%)’, ‘최하(1.4%)’, ‘최상(0.3%)’ 이 그 뒤를 이
었다. 동 질문에 대해 11명(0.4%)은 답하지 않았다.

연구도구

수줍음
김선희, 김경연(1998)은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

행동 척도를 개발하면서 ‘수줍음 행동(7문항)’을 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고, 이때 Cheek 
과 Buss(1981)의 Shyness scale의 문항 일부를 
참조하였다. 이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다섯 문항으로 제시하며 ‘사회적 위
축’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나 동 연구에서는 기존연
구의 변수명을 따라 ‘수줍음’으로 칭하고자 한다. 
문항에 대한 응답보기는 4점 Likert 척도 (전혀 그
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줍은 경향이 있다고 해석한다. 해당 문
항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등을 포
함하며, Cronbach alpha값은 0.859이다.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
본 연구에서는 자율적 조절과 내재적 동기 활성

화 관점에서 Skinner 등(2005)이 개발한 청소년용 
부모양육태도(The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 Adolescent report: PSCQ-A)를 
사용해 양육방식을 측정하였다. PSCQ-A는 따스함
(warmth), 거부(rejection), 구조제공(structure), 
비일관성(chaos), 자율성지지(autonomy support), 
강요(coercion) 총 6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요인별 네 문항씩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해
당 도구는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였다(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 본 연구에서는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역할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구조제
공에 해당하는 네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4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져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되, 세부적으로 양
육과정에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에게 적절한 
구조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이해한다(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문항은 “내가 무언가 하려
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다” 등을 포함한다. Cronbach alpha값은 0.722
이다.

협동심
본 연구에서 아동의 협동심은 김태준 등(2015)이 

개발한 청소년 역량지수에서 사회참여 역량 중 협
동영역에 해당하는 1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협동심 문항(예: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
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준다”)에 대해 ‘전혀 그
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보기
를 구성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협
동영역에서 높은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Cronbach alpha값은 0.93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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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
배성만 등(2015)은 또래관계 질을 측정하기 위해

서 또래관계 질 척도를 개발하였고, 해당 도구는 
긍정적 관계(8문항)요인과 부정적 관계(5문항)요인
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도구에
서 부정적 관계 질을 측정하는 다섯 문항을 사용하
였다(예: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 해당 문항은 
응답보기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
렇다(4점)’까지 4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또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
는 것으로 해석한다. Cronbach alpha값은 0.604
이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수줍음이 협동심을 통해 
또래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의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지 
알아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였다. 동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8.0 프로
그램(IBM Co., Armonk, NY)과 Hayes(2018)의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Model 7번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동의 수줍음(X)과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
식(W)의 경우 평균 중심화를 시행하여 생성된 변수
를 투입하였으며(홍세희, 정송, 2014), 연구모델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수식에서의 
a, b, c는 효과크기를 의미한다.

            (1)
    ′      (2)

조절된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방식으로 복원 추출한 표본을 가지고 경험적 분포
를 생성해 얻은 신뢰구간을 토대로 통계적 유의미
성을 검증하였다. 이때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당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본다(MacKinnon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을 5,000회 실시해 얻은 95% 신뢰구
간을 바탕으로 그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부모가 양육과정에 구조를 제공하는 정도
(W)에 따른 매개효과가 동일하게 유의미하지 않
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pick-a-point 방식을 사용해 조절변수의 수준을 
16%, 50%, 84% 구분하여 이에 그에 따른 독립변
수의 효과값을 확인하였다(Hayes, 2018). Hayes 
(2013)는 Process Macro의 결과에 나타난 모든 
효과에 있어 표준화 계수(β)보다 비표준화 계수(B)
가 응답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주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든 효과를 비표준화 계수(B)로 보고
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연구 변인들의 상관 및 기술통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으므로 변인들의 정규성 가정은 
충족되었다(Curran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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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수줍음 -

구조제공 양육 -.18*** -
협동심 -.39*** .35*** -

또래관계 어려움 .30*** -.23*** -.34*** -
평균 2.01 3.31 2.99 1.80 

표준편차 0.74 0.52 0.54 0.48 
왜도 .33 -.58 -.24 .25
첨도 -.62 .76 .33 -.03

***p<.001.

표 1. 주요 연구 변인 간 상   기술통계                                                         (n = 2,607)

변수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t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상수 1.930 0.012 155.974*** 1.906 1.954 
수줍음 0.072 0.017 4.319*** 0.039 0.105 
협동심 -0.004 0.001 -6.499*** -0.006 -0.003 

***p<.01.

표 2. 래 계 어려움에 미치는 직 효과

아동의 수줍음, 협동심,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 간의 관계

먼저 아동의 수줍음과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으
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협동심의 매개효과에 대한 
직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은 설명력( )이 .025, 
F 값이 31.333(p < .001)으로 나타나 모형의 효과
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줍음과 협동심이 또
래관계에의 어려움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한 결과
를 표 2에 제시하였으며 수줍음이 많을수록, 협동
심이 낮은 아동일수록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의 수줍음이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
이 부모가 양육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제공하는 정
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표 3 참조). 
해당 모형은 설명력( )이 .004, F 값이 3.150(p 
< .05)으로 모형의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세부적으로 수줍음과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
식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나 수줍음과 협동심 간의 관계가 양육하는 과정
에서 구조를 제공하는 수준에 따라 조절됨을 보여 
준다(B = 2.523, p < .01). 즉, 수줍음이 많은 아동
일수록 협동심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B = -0.882), 
이 때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양수이므로(B= 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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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B)

표준
오차 t p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상수 -0.440 0.386 -1.141 0.254 -1.196 0.316 
A -0.882 0.523 -1.685 0.092 -1.907 0.144 
B -0.247 0.752 -0.329 0.742 -1.721 1.227 

A X B 2.523 0.940 2.683** 0.007 0.679 4.367 
Note. A = 수줍음, B =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
**p<.01.

표 3.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조 효과에 따라 동심에 미치는 향

구조 제공하는 양육방식 추정된 간접 효과 Boot 표준 오차
Boot 신뢰구간

하한 상한
상(.694) -0.004 0.004 -0.012 0.004 
중(-.056) 0.004 0.003 -0.0002 0.010
하(-.556) 0.010 0.005 0.002 0.021 

표 4. 조 된 매개효과에 따른 래 계 내 어려움에 미치는 간 효과

수줍은 정도가 유사한 경우 양육과정에서 아동에게 
구조를 제공해줄수록 협동 영역에서 역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동의 수줍음이 협동심을 매개로 또래관계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아동의 수줍음이 협동심을 매개로 또래 관계 내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부모가 제공하는 구
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
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
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조절된 매개지수 = -0.011, 95% Boot 
CI: -0.0238, -0.001). 즉,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
식의 수준에 따라 수줍음이 협동심을 매개로 또래 

간 부정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Pick-a-point 방식을 사용하여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아동에게 구조를 제공하는 수
준에 따른 조절된 매개에 대한 간접효과를 검증하
였다.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 수준의 16%(-.556), 
50%(-.056), 84%(.694)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해서 
각 변수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표 4 참조).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에 따라 
수줍음에서 협동심을 매개로 친구관계에서의 어려
움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
펴본 결과, 구조를 제공하는 정도가 낮은 경우에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중간 또는 높은 수준인 경
우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아 구조를 제
공하는 양육의 조절효과만 존재하였다. 다시 말해,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수준에 따라 수줍음이 
협동심을 매개로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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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 음과 동심 간의 계에서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조 효과

향이 달리 나타났으므로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
이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수준에 따라 수줍음
과 협동심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Pick-a-point방식을 이용해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구조를 제공하는 수준이 
높은 양육방식의 경우 수줍음과 협동심 간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구조를 제공하는 수준이 중간이거나 
낮은 경우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구조를 제공하는 
수준이 낮은 양육일수록 수줍음이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낮은 수준의 
구조가 제공될수록 협동심을 매개로 또래 관계 어
려움에 미치는 부적영향이 커지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유능성이 형
성되기 시작하는 주요한 시기인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수줍음, 협동심 및 또래관계 어려

움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구조 제공에 따라 그 관
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학
령후기 아동의 기질적 요인인 수줍음과 아동이 상
호작용하는 또래, 부모의 환경적 맥락을 함께 고려
함으로써, 아동의 수줍음이 또래관계 어려움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줍은 아동의 
또래관계 어려움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한 효과적
인 개입방법의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수줍은 아동일수록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수줍을수록 또래관계
에서의 어려움은 커진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수줍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은 또래 무리 안에서 외롭
고 거절되며, 불안정하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 결
과와 유사하다(Kokkinos et al., 2016; Rubin et 
al., 2014). 뿐만 아니라 수줍은 아동은 또래관계 
갈등 상황에서 아무 대처도 하지 않거나 자기비난
을 하는 회피적 갈등해결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경
향으로 인해 또래의 배제나 다른 사회적 문제가 생
겨 사회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기도 한다(Markovic 
et al., 2013; Zhu et al., 2021). 또한 본 연구에
서 아동의 협동심은 아동의 또래관계 어려움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협동심 역
량이 낮을수록 아동의 또래관계 어려움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협동력이 또래관
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박정은, 2020), 또래관
계가 유능한 집단의 아동이 협동기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김세연, 정애경, 2019)를 
통해서도 지지되는 바이다.  

둘째, 아동의 수줍음과 협동심으로 가는 경로에
부모의 구조제공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
다. 즉, 구조제공 양육방식은 사회적 규칙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한계설정, 예측 가능한 결과와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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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을 전함으로써, 아동이 집단 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또래들과 함께 
조력할 수 있는 협동능력을 촉진시켜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따뜻함, 반응성, 합
리적인 지도, 성취에의 격려, 의사소통으로 구성된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수줍은 
행동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
을 밝힌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된다(Chen et 
al., 2014). 또한 애정과 자녀의 행동에 대한 명확
한 기대와 방법 안내, 그리고 규율에 대한 논리적 
설명 제공을 포함하는 권위 있는(authoritative) 양
육방식이 아동의 친사회적인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Hastings et al., 2000) 역시 구조를 제공하
는 양육방식의 기능을 부분적으로나마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협동심의 매개효과는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구조제공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협동심의 
매개효과가 있었으나, 구조제공 수준이 높거나 중
간 수준에서는 조절효과만 존재해 조절된 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부모가 아동
에게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처를 돕는 구조
를 덜 제공할수록 아동의 수줍음이 협동하는 역량
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또래 관계에
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줍은 
아동의 경우 기질적 특성으로 인해 또래와 상호작
용을 하고 싶은 소망과 동시에 불안감으로 인해 사
회적 접촉을 피하고 싶은 ‘접근-회피’ 갈등이 발생
하여(Asendorpf, 1990), 또래로부터 점점 철수되
면서 협동심과 같은 사회관계기술을 연습하고 습득
할 기회를 잃게 된다(Stewart & Rubin, 2009). 따
라서 또래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해주고, 사회적 상
황에 대한 이해, 집단의 활동과 규칙에 순응하면서

도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주장, 불안이 고조될 
때 스스로를 이완시키는 방법과 같이 또래와의 상
호작용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조언해주는 방식
으로 구조를 제공해준다면 수줍은 아동의 협동역량
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본 연
구의 결과는 기질적인 수줍음이 사회적인 맥락 안
에서의 경험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짐을 설명했
던 선행연구(임주희, 오지현, 2020)와 맥을 같이 하
며, 교사의 구조화된 지침이 학생의 집단활동을 촉
진했음을 밝힌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Jang et 
al., 2010).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드물게 연구되어졌던 학령 
후기 수줍은 아동에게 초점을 맞춰 수줍음이 협동
심을 매개로 또래관계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부
모의 구조 제공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를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예방적 중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에서 외현화된 문제를 갖는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주목을 받아오던 수
줍은 아동을 향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 수줍은 아동을 만나는 상담자, 교사, 부모는 발
달에 걸쳐 안정적인 수줍음의 기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 중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의 도움과 
접근을 불러일으키는 미소, 부끄러움 등을 표현함
으로써 또래들의 접근을 높여 사회적 상황에의 노
출과 대처기술연습을 가능하게 하고, 협동심을 높
일 수 있다고 보고되는 수줍음의 긍정적 측면을 고
려해볼 때(Schmidt & Poole, 2020), 수줍은 아동
들이 대인관계역량인 협동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할 것이다. 유아 대상 연구에
서 매우 심한 수줍음을 보이는 경우 자유놀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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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친사회적 기술 코칭, 감정 인식과 표현, 부정적
인 정서 조절, 그리고 의사 표현의 독려를 돕는 사
회기술훈련(Social Skills Training) 개입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동 및 나눔과 같은 친사회
적 행동,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이 증가하였다(Li et 
al., 2016). 학령기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므로, 학령기 수줍은 아동을 대상으로 협동
심을 비롯한 대인관계역량을 위한 사회기술증진프
로그램을 통해 개입하는 것의 타당성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더불어, 프로그램 안에 부모가 함께하
는 병합훈련에 대한 개입 또한 고려해볼 수 있는
데, 선행연구는 ADHD 아동 대상 사회기술훈련에 
부모교육을 병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아동의 부주
의, 충동성, 과잉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더 감소
시켜주며, 아동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을 더욱 긍
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설명한 바 있다(윤선영 외, 
2007). 또한,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행동
억제를 보이는 불안한 자녀의 구조제공과 관련한 
코칭을 함께 병행한 프로그램은 유아의 두려움
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행동을 증가시켰다
(Barstead et al., 2018). 즉, 수줍은 학령기 아동
을 대상으로도 부모가 아동의 기질적 특성을 이해
하고 따뜻함과 구조제공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재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는 자기
보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아 실제와 다르게 보고했을 가능성을 완
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모든 변수가 서로 영향
을 주고받는 만큼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고하지 
못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외 
제 3자의 정보원으로부터의 응답을 함께 고려하여 
동 모델을 탐색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수줍음이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또래 관계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가정 내 양육
방식과 협동심이라는 사회적 기술의 역할을 탐색하
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다
고 도출되었으나, 모형의 설명력이 크지 않으므로 
연구를 해석하는 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수준이 중간 또는 높
은 수준에서 수줍음이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이 상
대적으로 적어졌으나 협동심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양육과정에서 구조를 제공하는 
것에 더하여 자율성 등 유의미하게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특정 양육방식의 조합(combination)이 있는
지 여부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아
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
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교에서의 교사
가 부모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을 지도하는지 여
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구조를 
제공하는 양육방식의 의미를 확인한 만큼 후속 연
구에서 아동에게 유의미한 성인을 함께 포함했을 
때 동 모델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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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yle that
provides structu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hyness,

teamwork, and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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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whether a parenting method that provides structure has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in the pathway from children’s shyness to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hips through teamwork. 
The responses of 2,607 4th graders from the 1st to 3rd Wave of the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were analyzed. Shynes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hips, and teamwork had a negative effect on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hips. The effect of 
shyness on teamwork differed according to the level of parenting that provides structure. Finally, the 
pathway of shyness on the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hips through teamwork was found to vary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 aforementioned parenting method, indicating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 method. The discussion cover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directions for follow-up 
studies, and practical implications.

Keywords : Shyness, teamwork, a parenting style that provides structure, difficulties in peer 
relationships


